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바야흐로 바캉스 시즌이 다가왔건만 코로나19로 언감

생심 여행조차 떠올리기 쉽지 않은 요즘, 아무리 집콕하

며 보낼지라도 답답한 마음을 달랠 필요는 있다. 의상을 

통해 그동안 꿈꿔왔던 로망을 실현하는 것도 그 한 방

법일 것. 세계 곳곳의 풍경과 어울리는 의상을 입고 여

행하는 모습을 상상해보면 집콕 바캉스라도 기분 전환

은 될 것이다.‘ALLERT’(allets.com)가 올여름 유행하

는 프린트 유형을 소개했다.

◈ 하늘을 닮은 수채화

역대급 더위가 지속될 거라는 올

여름, 그 어떤 트렌드 보다 청량한 

이미지를 단박에 불러일으킬 수 있

는 프린트가 각광을 받는 것은 당연

하다. 디자이너들은 올여름을 여름 

하늘의 새파란 이미지로 치장했다. 

드레스 전면에 성층권의 구름 이

미지를 연출하기도, 동양의 미가 

느껴지는 블루 프린트 맥시스커트

를 선보이기도 했다. 보는 것만으

로도 가슴이 뻥 뚫리는 시원한 느

낌 물씬!

◈ 지브라 프린트

매년 여름 패셔니스타들의 마음

을 설레게 하는 절대 지존 프린트

인 애니멀 프린트 중 2020년 여름

을 강타할 주인공은 바로 지브라 프

린트다. 그동안 레오파드 프린트가 

패션 정글의 왕좌에서 군림했었지

만 올여름만큼은 초식동물인 얼룩

말에게 밀린 것. 

블랙 앤 화이트의 세련된 컬러 조

합과 이국적이면서도 낯선 지브라 

프린트는 입는 순간 평소 지니고 있

던 분위기를 잊게 할 만큼 강렬한 

효과를 자아낸다. 제대로 매력을 뿜어내려면 드레스나 

상하의 한 벌로 연출하는 게 좋지만, 조금 부담스럽다면 

헤드밴드나 슈즈 같은 액세서리부터 시도해도 효과가 

훌륭하니 주저하지 말고 밀림을 만끽해보길.

◈ 기하학적인 그래픽

추상적인 패턴이 눈앞에서 걸어 

나오는 느낌은 생각 보다 훨씬 드

라마틱하다. 칸딘스키나 몬드리안

을 연상케 하는 그래픽적인 움직임

은 모던하면서도 예술적인 감각을 

있는 그대로 표현하기에 매우 효과

적이다. 

머리부터 발끝까지 다채로운 빛

깔이 더해진 체크 패턴으로 경쾌하

고 스포티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

고 대비되는 색상으로 다양한 도형 

조합을 표현해 미래지향적인 분위

기를 매혹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다.

◈ 볼드한 핀 스트라이프

스테디셀러에 등극한 줄무늬라도 

어떤 방향과 굵기인지에 따라 매우 

다른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다. 위

아래로 시원하게 뻗어 내린 뚜렷하

고 굵은 핀 스트라이프는 흑백의 대

비가 돋보여 더욱 청량감 있는 느낌

이 표현되며, 핀 스트라이프의 효

과를 배가시키려면 톱이나 스커트 

보다 드레스 같이 면적이 넓은 것을 

선택하면 좋다. 

이때 랩 스커트 디자인이나 허벅

지 쪽에 슬릿이 있는 스타일을 택

하면 몸이 슬림하고 길어 보이는 

착시현상으로 한층 시원하면서도 세련된 룩을 완성할 

수 있다.

상상만 해도 시원해지는 서머 프린트


